
꼬리뼈 순화, 견성 후 자기 제도

처음 꼬리뼈가 열리는 것은 척추뼈 순

화의 과정에서다. 특히 선천원기가 깨어

날 때 꼬리뼈의 자극이 극렬하게 일어

난다. 이 과정에서 꼬리뼈 순화가 충분

하게 진행되었으면 내단전이 형성된 이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간소해진다. 만

약 척추뼈 순화의 과정에서 양 족심(발

바닥의 용천혈)이 열렸으면 그 이후에는 

극심한 통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꼬리뼈 순화가 진행된다. 가슴

에서 일어나는 격정이나 장부에 쌓인 업

식들은 척추뼈에 내장된다. 척추의 업식

은 꼬리뼈에 내장된다. 때문에 꼬리뼈 

속에는 극한의 투쟁심, 성적인 욕망, 생

존본능, 동물적 습성, 원초적인 번뇌들

이 내재되어 있다. 꼬리뼈가 자극되면서 

그런 업식들은 다양하게 표출된다. 꼬리

뼈 순화는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진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조급한 마

음으로 서두르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

게 드러나는 통증조차도 여유로운 마음

으로 비춰봐야 한다. 꼬리뼈 순화는 견

성오도 이후에 진행되는 자기제도이다. 

해탈도 과정이다. 의식체계를 완전히 바

꾸어서 본성이 주체가 될 때까지 충분

한 시간 동안 제도해야 한다. 이 상태에

서는 오로지 황정만 주시한다. 꼬리뼈의 

업식이 깨어나고 냉기가 표출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뜨거운 열감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반신 소주천

을 행한다. 갈비뼈 순화를 통해 뜨거움

이 다스려지면 황정에 안착시키고 아직 

열감이 남아있으면 중심과 영대 사이를 

오고 가면서 갈비뼈 순화를 반복한다. 

나중 채약(採藥)이 이루어지면 그때 또

다시 불덩어리가 형성된다.

 

말초신경 순화 

말초신경은 뇌신경, 경수신경, 흉수신

경, 요수신경, 천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초신경을 순화하면서 피질 경

로와 자율신경을 함께 순화한다. 말초

신경을 순화하는 방법으로 살갗수행법

이 활용된다. 살갗수행법은 사념처관에

서 유래되었다. 사념처란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를 관찰하는 

것이다. 신념처, 수념처, 의념처, 법념처

가 그것이다. 신념처관을 행하는 방법 

중 한 가지 기법이 살갗수행이다. 부처

님께서는 생명의 몸을 바깥 몸과 안 몸

으로 구분하셨다. 바깥 몸은 육체의 몸

이다. 안 몸은 영혼의 몸이다. 마음 또한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구분하셨다. 사념

처관 중 신념처관은 바깥 몸을 관찰하

는 방법이고 수념처관은 안 몸을 관찰

하는 방법이다. 의념처관은 생멸심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법념처관은 진여심

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살갗수행은 크

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가 호흡

법이고 둘째가 관법이다. 

살갗호흡법 

천천히 아랫배로 숨을 빨아들인다. 의

지를 두는 곳은 백회이다. 숨을 들이쉴 

때 호흡의 감각을 백회에서 느낀다. 숨

이 빨려 들어갈 때 백회가 조여드는 듯

한 느낌이 들면 감각이 열린 것이다. 백

회의 들숨 감각이 명확하게 인식되면 조

여드는 느낌을 나선 형태로 만든다. 의

도를 갖고 노력하면 점차로 나선의 감

각이 명료하게 세워진다. 백회의 표면에

서 형성된 나선 느낌을 시상까지 끌어들

인다. 숨을 들이쉬는 속도와 나선의 느

낌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들이쉬

어야 한다. 나선 느낌이 시상까지 내려

오면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된다. 시상

이 가바로 인해 억제되면서 세타파 상태

가 된 것이다. 나선 느낌으로 시상 억제

가 능숙하게 이루어지면 숨을 끌어들이

는 범위를 연수까지 확장시킨다. 백회에

서 연수까지 밋밋한 기둥이 세워진 느낌

이 들면 성취된 것이다. 

미진 속에 앉아서 법륜을 굴린다

〈원문〉 “부루나야, 물속에 해의 그림자

가 나타나거든 두 사람이 물속의 해의 그

림자를 같이 보다가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해의 그림

자도 두 사람을 따라 각각 동쪽 서쪽으

로 가 본래 있던 표준 위치가 없나니 해

가 하나인데 어찌하여 그림자는 동서로 

각각 둘이 되어 가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

냐? 또 물속의 해의 그림자는 둘인데 어

찌 하나로 나타났다 하겠느냐? 완연히 

허망하여 의빙할 근거가 없느니라. 

부루나야, 네가 여래장에서 색(色)과 

공(空)으로써, 서로 기울고 서로 빼앗으

므로 여래장도 따라서 색(色)과 공(空)

이 되어 법계에 두루 하나니, 이렇기 때

문에 그 가운데서 바람은 움직이고, 허

공은 맑고, 해도 밝고, 구름은 어둡나니, 

중생이 미혹하고 답답해져 각(覺)을 등

지고 진(塵)에 합하므로 진로(塵勞)를 

발하여 세간의 모습이 있게 되었느니라.

 나는 미묘하고 밝아 불생불멸(不生不

滅)함으로써 여래장에 합하므로 여래장

이 오직 미묘한 각(覺)의 밝음이어서 법

계에 원융하게 비추나니 그 가운데서 하

나가 무량이 되고 무량이 하나가 되며, 

작은 것 가운데서 큰 것을 나타내고 큰 

것 가운데서 작은 것을 나타내며, 도량

에 움직이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몸에 시방의 다함이 없는 허공을 받아들

이며, 한 털끝에 보왕찰(寶王刹)을 나타

내고 미진 속에 앉아서 대법륜(大法倫)

을 굴리느니라.”

〈강해〉 강물에 비친 해그림자를 한 곳

에서 두 사람이 같이 보다가 서로 방향

을 달리하여 가면 해그림자가 두 사람을 

따라가므로 해그림자가 둘이 된다는 비

유를 들었다. 이는 여래장에서 나오는 색

(色)과 공(空)의 경계를 해그림자가 사람 

따라 둘이 되는 경우에 비유한 것이다. 

서로 기울고 서로 빼앗는다는 말은 시소

가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이 내려오듯이 

색이 되면 공이 없어지고 공이 되면 색

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래장이 때로는 색

이 되고 때로는 공이 되어 법계에 두루한 

그 속에서 중생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다. 이것은 염연기(染緣起)를 따라서 중

생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염연기란 

각(覺)을 등지고 진(塵)에 합하는 배각

합진(背覺合塵)의 과정을 두고 하는 말

이다. 이로 인해 진로(塵勞)가 일어난다. 

진로는 곧 번뇌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

(塵)은 육진(六塵)의 경계를 뜻하는 말이

고, 노(勞)는 번뇌가 일어나 마음이 피로

해지는 것을 말한다. 육진을 통해서 일어

난 번뇌가 결국 사람을 노곤(勞困)하게 

만든다. 이 진로에 의해서 세간상(世間

相) 곧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중생의 세계는 진로의 경계라

는 것이다. 반대로 부처님의 경계는 정연

기(淨緣起)인데 불생불멸(不生不滅)로 

여래장에 합해져 있는 묘각명(妙覺明)이

라 하였다. 미묘한 각의 밝음뿐이라 법계

에 밝음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이다. 이 속

에서는 진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한량

없는 무수(無數)가 되고 무수가 하나가 

되어 이(理)와 사(事)가 원융하며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이 나타나고 큰 것에 작

은 것이 나타나 크고 작은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하나(一)와 무량(無量)은 이(理)와 사

(事)를 뜻한다. 하늘에 뜬 달이 하나지만 

강물마다 달그림자가 생겨 ‘천강유수천

강월(千江有水千江月)’이 되는 이치이

다. 화엄 사법계(四法界)가운데 이사무

애법계(理事無礙法界)의 도리에 해당되

는 말이다.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융통

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이때는 큰 것이 

이가 되고 작은 것이 사가 된다. 

이 이사무애(理事無礙)는 이어 사사

무애(事事無碍)가 되어 일체 현상이 본

체와 서로 즉하듯이(相卽) 사(事)와 사

(事)가 서로 즉하여 한 사물이 법계 전체

를 나타내며, 한 티끌이 우주 전체가 된

다. 그러므로 도량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理) 법계에 두루하며(事) 몸(理)에 시

방의 허공(事)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다. 이는 정보(正報)에 의보(依報)가 

다 수용된다는 말로 어어 말한 한 털끝

에 보왕찰을 나타내고 미진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린다는 말과 함께 사사무애

(事事無碍)의 부처님 경지를 말하고 있

다. 보왕찰은 부처님 국토로 불찰(佛刹)

이라는 말과 같다. ‘미진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린다’는 말은 정연기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영양 연화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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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유희’ 

“상상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

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다. 둘째,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기

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다. 재생적으로 상상하는 일과 창조적

으로 상상하는 일이 있다’이다. 이 뜻을 보면 말의 논리성은 맞지 않지만, 

삶의 현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뜻을 반복하여 읽

다 보면 인간은 자신들이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생명체로 살아왔음을 은연중

에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보면 꼭 내가 아닌 나의 경

험에 대해 내가 다시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나라고 지칭하는 둘(사실은 다양한 모양들이지만 편의

상 둘이라 함)의 모양이 다르므로 지금의 모양을 더 높이 평가하여 창조나 

발견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 이면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의식은 단지 경험된 인식만 존재하지 경험하지 못한 인식은 저장

할 수가 없다. ‘나’라는 주체가 그 경험을 지금의 ‘나’라는 모양으로 한정

한다면, 그 전의 경험과 기억을 내가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하다”라는 말은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

위 안에서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말

이 안 되지만 세상에 진실이 있다면 아마도 ‘자신을 모른다’일 것이다. 이

러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모양을 가진 삶을 살아왔

으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에 그 전의 기억이라는 것이 분명히 

왜곡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증득하여 스스로 얻은 이러한 심법의 경계는 언어나 망상을 

벗어난 것으로 이름도 없고 상대적 분별도 없네.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든 나

타나지 않든 이 법은 항시 머물러 소멸되지 않네.”

  그럼 우리는 왜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일까? 그것은 물질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발생하는 달콤한 ‘유희’ 때문

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두 가지를 뽑는다면 ‘상상하다’와 ‘유희’

일 것이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아주 작은 유희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유희와

는 비교가 안 된다. 다른 동물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유희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유

희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아쉬워한다. 이러

한 인간의 삶을 갈구하는 마음이 더욱더 늪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항상 아주 조금 부족함

을 느끼고 있으니 그것만 채우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조금 더 잘 보고 듣기를 바란다. 마음속으로 “그때 그만둘 거야”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 이러한 욕구가 

있는 한 자신에 대한 탐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욕망을 완전히 채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일

어나는 곳이다. 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라는 눈의 잣대가 생

기고 이익과 손실이 생기고 억울한 일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

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욕망은 사라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만이 모든 것에 대한 앎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앎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닌 것

에 대해 내가 아니라고 아는 앎, 그것 밖에 없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

시 불필요한 일들이 생겨난다. 자칫 무엇을 알면 무엇에서 벗어나고 빠져나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벗어나는 일도 빠져나오는 일도 아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저 많은 생 동안 자신과 무관한 일에 너무 많

이 관여하여 그 일이 꼭 나의 일처럼 느껴진 것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부처

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가르침을 의지하라”

고 말씀하셨다. 이때 자신은 모양과 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이며, 그것을 아

는 것이 가르침을 의지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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